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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explores newborn clothing with regard to clothing type, construction, textiles, design, size, and
label placement. Related consumer complaints are also analyzed. Analysis of 50 newborn clothing items revealed six types
of newborn clothing: baenaet jeogori, baenaet gown, bodysuit, one-piece, shirt and pants set, and pants. The baenaet
jeogori was the most common type, and the most commonly used fasteners were ties and snaps. The following char-
acteristics were commonly observed: front opening, long raglan sleeves, mitten cuffs, cotton fabric, white/ivory color, ani-
mal print, contrast hem, appliqué, and size 60. In-depth interviews of 12 mothers with children under 24 months revealed
that the baenaet jeogori was the most unsatisfactory type; the shirt and pants set and bodysuit were preferred. Inter-
viewees were dissatisfied with types of openings, expressing a preference for snaps and complaining about ties, too many
snaps, metal snaps, and shoulder openings. Overly wide or narrow sleeves resulted in improper fit, and long sleeves made
it difficult to dress the baby. Interviewees required diverse sleeve length options. They were dissatisfied with heavy fabric
for hot and warm seasons, and with labels attached inside clothing or outside near the neckline. Mothers with particularly
small or big babies complained about limited sizes. To improve current newborn clothing, additional items such as shirt
and pants sets or individual pants, front opening clothing with few snaps, proper sleeve fit with diverse length options,
lightweight fabric for hot and warm seasons, label placement that avoids skin irritation, and size segmentation are rec-
ommended.

Key words : newborn clothing (신생아복), consumer complaint (소비자 불만), baenaet jeogori (배냇저고리), bodysuit (바디
슈트), one-piece (우주복)

1. 서 론

신생아기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새로운 환경에 적

응하는 시기이다. 특히 영아 사망의 50% 이상이 이 시기에 일

어나므로 세심한 보호가 요구된다(Ahn & Shin, 2016). 출생

후 처음 입는 옷인 신생아복은 아기가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응

하고 체온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거 배

냇저고리는 출생의례 도구 중 하나로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사

용되었으며(Jung, 2011), 현재에도 배냇저고리를 비롯한 신생아

복은 산모들의 출산준비물 중 필수품목이다. 신생아복은 아기

의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하며, 인간의 통과의례와 관련된 도구

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신생아복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

루어지지 않았다. 신생아복은 영·유아복 연구에 포함되어서

사이즈(Do et al., 2003; Ji, 1993; Kim, 1999; Lee & Chun,

2001), 소재(Kim & Lee, 2010), 색채(Park & Jung, 2014)가

간략하게 언급되거나, 전통 유아복 연구의 일부로 다뤄졌다

(Kim, 2011; Koh, 2007). 신생아복만을 다룬 연구는 DIY 배

냇저고리 상품 개발(Jang, 2009), 전통 출생의류품 확산을 위한

DIY 상품 개발(Lee, 2017), 한국적 이미지의 신생아복 개발

(Yoon, 2010), 홀치기 천연염색을 이용한 신생아 패션상품 개

발(Jang, 2015; Jang & Ko, 2015) 등이 있다. 그러나 기존 연

구들은 DIY 상품, 전통 복식, 배냇저고리에 초점이 맞춰져서,

다양한 유형의 신생아용 기성복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및 분

석이 요구된다. 또한 소비자의 신생아복 사용 방식 및 불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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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생아복 개선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급격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

에 신생아복이 불편을 유발하면, 아기와 산모의 피로감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아기의 생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생아용 기성복 현황 및 소비자 불만사

항을 조사·분석하여 신생아복 개선에 필요한 요소를 제안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판 신생아복의 의복 유형, 구성 방법, 소재, 디자인, 사이즈,

레이블 위치, 브랜드 등을 조사·분석한다. 둘째, 소비자를 심

층 인터뷰하여 사용한 신생아복의 특성을 파악하고, 신생아복

사용 시 불만사항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심미적 측면뿐만 아

니라 사용 측면에서도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신생아복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신생아기의 정의 및 특징

의학적 관점에서 신생아기는 생후 4주간이며, 좁은 의미로는

생후 1주간이다(Ahn & Shin, 2016). 모자보건법에서는 신생아

를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로 규정한다(「Mother and

Child Health Act」 , 2016). Goodenough와 Hurlock은 발달심

리학적 관점에서 생후 약 2주간이 신생아기라고 했다(Kim &

Kang, 1986). 아동교육 관점에서 Han(2010)과 Kim et al.

(2004)은 생후 약 1개월간을, Kwak et al.(2007)은 생후 약 2

주간을 신생아기로 보았다. 의류학에서 Kim and Kang(1986)은

생후 2주간을, Yoon(2010)은 생후 1개월간을 신생아기로 보았

다. 분야나 학자마다 신생아기를 규정하는 기간이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의학적 관점과 모자보건법을 참고하여 생후 1개월

간을 신생아기로 보았다. 

출생 시 아기의 키는 약 50cm, 체중은 3.3kg이지만, 2.6~

4.4kg이면 정상 범위이며, 머리둘레는 약 34cm, 가슴둘레는 약

33cm이다(Ahn & Shin, 2016). 신생아는 머리가 신장의 1/4

정도이며(Kim et al., 2004), 목이 짧고 가슴, 허리, 엉덩이 둘

레가 비슷하다(Cho & Choi, 2012). 임신기간 37주 미만에 태

어난 아기는 미숙아 또는 조산아로 분류되며, 출생 시 체중이

2.5kg 이하일 경우는 저체중 출생아라고 한다(Ahn & Shin,

2016). 출생 후 신생아는 자궁보다 낮은 온도의 환경을 접하여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8시간 내에 정상으로 돌아온다

(Kwak et al., 2007). 신생아의 체온은 성인보다 높은 37~

37.5
o
C이다(Kim et al., 2004). 신생아는 체중에 비해서 체표면

적이 넓어서 성인보다 열손실이 많으며, 특히 저체중 출생아는

피하 지방의 절연층이 얇아서 열손실이 성인의 4배나 되기 때

문에 보온에 유의해야 한다(Ahn & Shin, 2016). 신생아의 수

면시간은 하루에 16~20시간 정도이며, 하루 10회 이상 소변을

보고, 1~4회 정도 변을 본다(Kim et al., 2004). 모든 시각, 촉

각, 후각, 청각 자극은 신생아의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된다(Ahn

& Shin, 2016). 신생아의 시력은 근시이며 눈앞 20~30cm 이내

의 물체를 응시할 수 있고, 후각과 청각은 발달되어 있으나 촉

각은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Ahn & Shin, 2016). 시각 역시

비교적 발달되지 않은 상태여서 3~4개월 경이 되어야 색에 대

한 지각이 가능하다(Kim et al., 2004). 신생아는 머리를 가누

지 못하다가, 생후 4~8주 정도에 고개를 가누고 머리와 몸을

돌린다(Kim & Kang, 1986). 옷 입히기와 침구 꾸미기는 신생

아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생후 2~3일

내에는 태지가 옷에 많이 묻으므로 하루에 한 번은 옷을 갈아

입히는 것이 좋다(Ahn & Shin, 2016).

2.2. 신생아복의 조건

의류학에서는 신생아기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출생 직후부

터 1세까지를 영아기( 兒期)로 보거나(Kim & Kang, 1986),

1~2세까지를 유아기(乳兒期)로 구분하기도 한다(Cho & Choi,

2012; Chun, 2005). 신생아 및 영 · 유아복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신생아복이 갖춰야 할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2.2.1. 보온성

영·유아는 체온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외부

환경에 따라 체온 변화가 심하고, 체중에 비해 체표면적이 커

서 방열이 많으므로 의복의 보온성이 중요하다(Cho & Choi,

2012; Kim & Kang, 1986). 영아 돌연사 증후근(Sudden

Infant Death Syndrome: SIDS)은 첫돌이 되기 전의 건강한 영

아가 수면 중 갑자기 사망하는 현상이다. 아기에게 옷과 침구

를 너무 많거나 적게 제공하는 것이 SIDS의 위험을 높이므로

외부 온도에 맞춰서 적절하게 제공해야 하며, 아픈 아이를 따

뜻하게 하기 위해 지나친 보온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Williams

et al., 1996). 더운 계절에는 필요 이상의 보온을 삼가며(Cho

& Choi, 2012), 겨울철에 난방을 하는 집에서는 의복으로 인한

과도한 보온에 주의해야 한다(Kim & Kang, 1986). 

2.2.2. 활동성

발육이 왕성한 시기에는 아이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의

복구성을 해야 한다(Song & Park, 1998). 1세 이하 아이를

위한 의복은 성장과 행동 변화를 고려하여 제작해야 하며, 의

복으로 운동을 제한하면 운동발달이 늦어질 수 있다(Kim &

Kang, 1986). Durier et al.(2015)은 두꺼운 의복을 착용한 조

산아의 경우 얇은 의복을 착용한 조산아에 비해 자신의 신체와

주변 환경을 만지지 못하여, 두꺼운 의복이 조산아의 자기 진

정(self-soothing)과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유아는 기저귀를 착용하므로 하의의 밑위길이를 길게 제작해야

활동에 불편을 주지 않는다(Chun, 2005). 

2.2.3. 안락감

소재는 흡습성, 흡수성, 투습성, 통기성, 함기율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의복의 위생적 성능과 쾌적성에 큰 영향을 준

다. 1세 이하 아이를 위한 의복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가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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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습성과 흡수성이 우수해야 한다(Cho & Choi, 2012; Kim

& Kang, 1986). 소재는 면 섬유가 적당하며, 합성섬유는 흡습

성과 통기성이 나빠서 피부를 자극하고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

다(Song & Park, 1998). 

의복구성법과 부속품도 안락감에 영향을 준다. 생후 1개월

이내에 착용하는 의복은 시접을 바깥쪽으로 처리하여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다(Kim & Kang, 1986). 또한 누워있을

때 솔기가 피부를 압박할 수 있으므로 솔기 수를 줄이고, 솔기

가 두껍거나 단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Cho & Choi, 2012).

신생아는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내므로, 뒷목이나 가슴 부

위의 장식은 없어야 한다(Jang, 2009). 1세 이하 아이를 위한

의복은 화려한 장식을 피하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피부 자극을

방지하며(Kim & Kang, 1986), 단추로 인한 압박, 벨크로에

의한 피부손상, 지나치게 조이는 고무밴드 사용을 피한다(Cho

& Choi, 2012). Jacob and Matiz(2011)는 금속 스냅 때문에

피부 문제가 있었던 유아들의 옷을 조사한 결과, 스냅에 니켈

성분이 있음을 확인했고, 금속 스냅을 다른 소재로 덮어서 피

부 접촉을 피할 것을 제안했다. Park et al.(1999)에 따르면 신

생아복에는 상표표시 레이블을 떼어낼 수 있도록 스티커로 부

착하거나, 품질표시 레이블을 바깥쪽에 부착하는 등 피부 자극

을 줄이는 방법이 사용된다. 뻣뻣하고 여러 장으로 구성된 레

이블이 몸에 닿을 경우 아이들이 불편을 호소했고, 많은 소비

자들이 유·아동복 레이블의 소재, 위치 등의 개선을 원했다

(Park et al., 1999).

이 외에도 신생아복은 착탈과 세탁이 편리해야 한다. 신생아

는 수유 전후 및 아기가 울 때 기저귀를 확인하고, 대소변을

본 기저귀를 즉시 갈아줘야 한다(Ahn & Shin, 2016). 기저귀

를 수시로 교체하고 트림을 하면서 젖을 토하기도 하므로, 신

생아복은 착탈이 용이한 디자인이어야 한다(Yoon, 2010). 또한

Lee and Lee(2007)에 따르면 소비자 중 과반 수 이상이 영·

유아복을 매일 세탁하며, 고온 세탁이나 삶기를 가장 바람직한

세탁방법이라 하였다. 따라서 위생이 중요한 신생아복은 잦은

세탁과 고온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연구 방법

첫째, 시판 신생아복 현황 조사를 위해, 2017년 12월 넷째

주 온라인 종합쇼핑몰 순위 1, 2위인(“Site ranking”, 2017)

GS SHOP(www.gsshop.com)과 SSG.COM(www.ssg.com)에서

판매 중인 기성복 50벌을 조사했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2

일까지 ‘신생아복’으로 검색하여, ‘유아동 의류’ 안의 ‘신생아

의류’ 카테고리에서 ‘인기순’과 ‘판매량순’으로 상품을 정렬했

다. 분석 대상은 상품 설명의 권장 월령에 0개월이 포함된 것

중 외투와 액세서리를 제외한 의류였다. 동일 브랜드 상품은 구

성 방법이 비슷하여, 한 브랜드 상품이 4벌을 넘지 않도록 했으

며, 동일 브랜드 상품이 3벌 이상 검색될 경우 서로 다른 유형

을 포함시켰다. 분석 항목은 의복 유형, 구성 방법(여밈, 소매

형태 및 길이, 손싸개, 바지 길이), 소재, 디자인(색상, 무늬, 장

식), 사이즈, 브랜드이며, SPSS ver. 18.0을 사용해서 빈도분석

과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했다.

둘째, 소비자 불만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

했다. 2017년 2월, 3월에 만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

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개별면담 방식으로 예비

조사를 진행했으며, 응답자가 가장 최근에 출산한 자녀의 생후

1개월간 사용한 옷을 보면서 각 신생아복의 유형, 구성 방법,

소재, 디자인, 사이즈, 레이블에 대한 불만사항과 사용 및 취득

방식을 자유롭게 구술하도록 했다. 이후 인터뷰 문항과 방식을

수정, 보완하여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본조사를 실시했다.

편의표집 방법으로 만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 12명

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응답자들이 사용한 신생아복

47벌의 특징을 분석하고, 각 옷에 대한 사용자 의견을 조사했

다. 예비조사 때 인터뷰 대상자들이 육아로 인해 시간을 내기

어렵고 자녀를 동반하여 인터뷰에 장시간 집중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본조사 때에는 사전에 질문지를 전달하여

질문 내용을 숙지하도록 했다. 신생아복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

키기 위해, 가장 최근에 출산한 아이의 신생아기(생후 1개월간)

에 사용한 기성복을 함께 보면서 개별 면담을 실시했다. 응답자

가 원하는 장소로 연구자가 방문했으며, 인터뷰는 약 1시간에

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인터뷰가 끝난 후 신생아복을 사진

촬영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면담,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추가 인터뷰를 실시했다. 다양한 의견을 얻기 위해서, 신생아용

사이즈가 아닌 것도 신생아기에 사용했다면 조사에 포함시켰으

며, 한 응답자가 동일 제품을 여러 벌 사용 시 한 벌에 대해서

만 조사했다. 그러나 같은 옷이라도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응답자가 동일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모두 조사에

포함시켰다. 

응답자들이 사용한 신생아복 분석 시에는 온라인 종합쇼핑

몰 제품 분석 시 파악이 어려웠던 시접 및 단 처리 방법, 레이

블 위치를 분석 항목에 추가하고, 여밈과 소재에 대해서 더 자

세하게 분석했다. 심층 인터뷰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

복 사용 및 취득 방식: 보유 벌 수, 사용기간, 사용중단 이유,

속싸개 사용, 취득 방법 (2) 사용한 옷의 구성 방법, 소재, 디

자인, 사이즈, 레이블 위치에 대한 만족 여부 및 불만족 이유 (3)

바지 사용 여부 및 필요성 (4) 일반적인 선호도: 의복 유형, 잠

금 장치, 소매 길이, 손싸개, 소재, 디자인 (5) 기타 의견 및 개

선을 원하는 부분 (6) 본인과 아이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다.

선호도에 관한 일부 문항(의복 유형, 잠금 장치, 소재, 색상, 무

늬, 장식)은 시판 신생아복에 대한 선행 조사를 바탕으로 선택

지를 제공하고, 선호/비선호 이유에 관해서 구술하도록 했으며,

선택지에 원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는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했

다. 만족 여부나 사용 여부처럼 통계처리가 가능한 문항과 선

택지가 있는 문항은 SPSS ver. 18.0을 사용해서 빈도분석과 다

중응답분석을 실시했으며, 통계처리가 어려운 문항은 내용분석

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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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논의

4.1. 시판 신생아복 현황

GS SHOP과 SSG.COM에서 판매 중인 신생아복 50벌의 분

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총 21개 브랜드의 상품을 조사했으

며, 의복 유형은 배냇저고리(baenaet jeogori), 배냇가운(baenaet

gown), 바디슈트, 우주복(one-piece), 상하 내의(shirt and pants

set), 바지 등 6가지가 나타났다(Fig. 1). 배냇저고리가 가장 많

Table 1. Analysis of newborn clothing on the market 

Type n(%) Type n(%) Type n(%) Total

Clothing type
Baenaet jeogori 25(50.0) Bodysuit 7(14.0) Shirt and pants set 3(6.0)

50(100.0)
Baenaet gown 7(14.0) One-piece 7(14.0) Pants 1(2.0)

Construction

Upper-body opening Front 46(93.9) Shoulder 2(4.1) Back 1(2.0) 49(100.0)

Fastener (Multiple 

response, N=49)
Tie 33(67.3) Snap 26(53.1) Button 4(8.2) 63(128.6)

Sleeve type Raglan 37(75.5) Set-in 12(24.5) 49(100.0)

Sleeve length Long 48(98.0) Three-quarter 1(2.0) 49(100.0)

Mitten cuffs Attached 35(71.4) Unattached 14(28.6) 49(100.0)

Pants length Long 2(50%) Three-quarter 1(25%) Short 1(25%) 4(100.0)

Fiber 

(Multiple response, 

N=50)

Cotton 28(56.0)
Non-fluorescent 

cotton
10(20.0) Bamboo 1(2.0)

53(106.0)

Organic cotton 12(24.0) Polyester 2(4.0)

Design 

(Multiple response, 

N=50)

Color

White/ivory 40(80.0) Navy 5(10.0) Red 2(4.0)

123(246.0)

Pink 14(28.0) Black 5(10.0) Orange 2(4.0)

Yellow 11(22.0) Blue 4(8.0) Green 2(4.0)

Gray 9(18.0) Beige 4(8.0) Yellow green 1(2.0)

Brown 9(18.0) Mint 3(6.0) Purple 1(2.0)

Light blue 7(14.0) Khaki 3(6.0) Light purple 1(2.0)

Print/pattern

Animals 21(42.0) Trees 3(6.0) Triangles 1(2.0)

96(192.0)

Brand name/logo 15(30.0) Clouds 3(6.0) Quadrilaterals 1(2.0)

Flowers 9(18.0) Leaves 3(6.0) Pockets 1(2.0)

Dots 9(18.0) Water drops 2(4.0) Rocking horses 1(2.0)

Stripes 8(16.0) Text/slogan 2(4.0) Strollers 1(2.0)

Solid color 7(14.0) Zigzags 2(4.0) Cactuses 1(2.0)

Stars 4(8.0) Cars 1(2.0) Children 1(2.0)

Trimmings

Contrast hem 

(binding, ribbed band)
15(30.0) Embroidery 3(6.0) Picot edge 2(4.0)

80(160.0)

Appliqué 15(30.0) Animal ear flaps 3(6.0) Collar 2(4.0)

None 11(22.0) Contrast mitten cuffs 3(6.0)
Contrast snaps/

buttons
1(2.0)

Contrast ties 6(12.0) Pockets 3(6.0) Shirring 1(2.0)

Contrast sleeves 5(10.0) Color-blocked bodice 3(6.0) Pom-pom trim 1(2.0)

Frills 4(8.0) Ribbons 2(4.0)

Size

50 1(2.0) NB 4(8.0) Free 5(10.0)

50(100.0)

60 23(46.0) 0-3M 1(2.0) One size 1(2.0)

65 3(6.0) 3M 3(6.0)

70 7(14.0)

75 2(4.0)

Brand type National 40(80.0) Licensed 8(16.0) Overseas 2(4.0) 50(100.0)

Pants were excluded from analysis of upper-body opening, fastener, sleeves, and mitten cuffs characteristics.

Shading indicates the cells showing the highest percentage within each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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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는 유형이었고(50.0%), 바지만 단독으로 판매되는 경

우는 드물었으며(2.0%) 형태는 내의 바지와 같았다. 

사이즈는 키(cm)를 기준으로 하는 50, 60, 65, 70, 75, 월령

을 기준으로 하는 NB(newborn), 0-3M, 3M,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Free, One size 등이 나타났다. 60호가 46.0%로 가장 많

아서 일반적인 신생아복 사이즈로 사용되고 있었고, 권장 월령

은 0~1개월 또는 0~3개월이었다. 배냇저고리, 배냇가운, 바디

슈트, 우주복은 60호가 판매되는 반면, 상하 내의는 70호부터

판매되었다. 70cm는 4개월 이상의 유아에게서 나타나는 키이

며, 7~9개월 유아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Jung et al.,

2014). 70호 내의의 권장 월령은 0~6개월, 0~12개월처럼 폭이

넓었고, 분석에서 제외시킨 70호 내의들의 권장 월령은 4개월

이후였다. 단독으로 판매되는 바지의 경우 사이즈는 Free였고

권장 월령은 0~12개월로 폭이 넓었다. 따라서 상하 내의와 바

지의 주 타겟은 신생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바지를 제외한 49벌 옷의 구성 방법을 분석한 결과, 상체 부

분 트임은 대부분 앞트임(93.9%)이었으나, 어깨트임(4.1%)과 뒤

트임(2.0%)도 나타났다. 잠금 장치(fastener) 종류를 다중응답분

석한 결과, 끈(67.3%), 스냅(53.1%), 단추(8.2%)가 사용되었다.

소매 형태는 래글런 슬리브(75.5%)와 셋인 슬리브(24.5%)로 나

뉘었고, 길이는 대부분 긴소매(98.0%)였으며, 소매에 손싸개

(mitten cuffs)가 부착된 경우는 71.4%였다. 단독으로 판매되는

바지 한 벌과 상하 내의에 포함된 바지 3벌은 모두 여밈 없이

허리를 고무줄 처리했으며, 길이는 긴바지, 칠부바지, 반바지가

나타났다. 바지까지 포함하여 50벌의 소재와 디자인을 다중응

답분석한 결과, 섬유는 일반 면(56.0%), 오가닉 면(24.0%), 무

형광 면(20.0%), 폴리에스터(4.0%), 대나무 섬유(2.0%) 순으로

나타나서 천연섬유가 주로 사용되었다. 누빔 신생아복 1벌은

겉면은 면이고, 충전재는 폴리에스터가 사용되었으며, 한 개 브

랜드에서 허브추출물과 키토산을 이용한 허브향균가공 처리가

나타났다. 색상(바탕색 및 주요 배색)은 흰색/아이보리(80.0%)

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분홍(28.0%), 노랑(22.0%), 회색

(18.0%), 갈색(18.0%) 등도 많이 사용되었다. 무늬는 동물

(42.0%), 브랜드명/로고(30.0%), 꽃(18.0%), 도트(18.0%) 등이

많았고, 장식은 배색 단 처리(바인딩, 고무뜨기(ribbed band))

(30.0%), 아플리케(30.0%), 무(無) 장식(22.0%) 등이 많았다. 

4.2. 응답자의 신생아복 및 불만사항 분석

인터뷰 응답자와 자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신생아복 보

유 벌 수는 Table 2와 같다. 10명은 만 12개월 이전, 2명은

만 24월 이전의 자녀를 두었다. 자녀의 출생 계절이 봄(3~5월)

인 경우는 5명, 여름(6~8월)인 경우는 3명, 가을(9~11월)인 경

우는 2명, 겨울(12~2월)인 경우는 2명이었으며, 자녀의 성별은

여아 7명, 남아 5명이었다. 아이의 출생 체중은 2.60~3.44kg으

로 모두 정상 범위에 있었다. 응답자들이 사용한 신생아복 47

벌에 대한 항목별 불만족도는 Fig. 2와 같다. 

4.2.1. 신생아복 사용 및 취득 방식 

응답자들이 사용한 신생아복 수는 최소 3벌부터 최대 20벌

이었으며, 평균값은 7.08벌이었다(Table 2). 20벌을 사용한 응

답자는 아이의 누나에게 입혔던 신생아복도 함께 사용했으며,

다른 이들과 달리 보온을 위해 옷을 두 겹씩 입혔고, 옷이 크

거나 불편해서 여러 벌 구입했다. 10벌을 사용한 응답자 2명은

선물 받은 옷이 많고, 아기가 토하여 옷을 자주 갈아 입혀서

Fig. 1. Types of newborn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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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다음 단계 사이즈까지 여러 벌을 사용했다. 

신생아복 사용기간은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5명으로 가

장 많았으며, ‘1개월 미만’이 4명,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이

2명, ‘3개월 이상’이 1명이었다. 사용기간이 긴 이유는 신생아

용 사이즈에 여유가 있거나, 신생아 다음 단계 사이즈를 사용

했기 때문이다. 사용중단 이유에 대한 중복응답을 분석한 결과,

‘사이즈가 작아서’가 7명, ‘사이즈는 맞지만 사용이 불편해서’가

4명, ‘사이즈는 맞지만 더워서’가 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

즈가 맞아도 옷에 대한 불만이 사용중단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모두 속싸개(swaddling blanket)를 사용했는데, ‘항상

사용’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항상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더워

서 잘 때만 사용’이 4명, ‘잘 때만 사용’은 2명이었다(Table 3).

신생아복 취득 방법에 대한 중복응답을 분석한 결과, 매장

구매(7명), 온라인 구매(5명) 등 직접 구매가 12명, 가족이나

지인 선물(6명), 산후조리원 선물(3명), 산부인과 선물(2명), 다

른 집 아이 옷을 물려받음(1명) 등 선물이 12명으로 나타났다

(Table 3). 이는 신생아복 취득 방법 중 직접 구매와 선물이 비

슷한 비중을 차지함을 보여준다. 

응답자들이 사용한 47벌의 옷에서 21개의 브랜드가 나타났

다. 이 중 해외 브랜드(직수입 브랜드 및 해외에서 구매)가

46.8%, 내셔널 브랜드가 34.0%, 라이센스 브랜드가 8.5%로,

해외 브랜드 제품이 많았다(Table 4). 

4.2.2. 의복 유형

응답자들이 사용한 신생아복 유형은 배냇저고리(48.9%), 바

디슈트(42.6%), 상하 내의(6.4%), 우주복(2.1%) 순으로 나타났

으며, 배냇가운은 사용되지 않았다(Table 5). 3명은 배냇저고리

만 사용했는데, 다른 유형의 신생아복이 판매되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사용한 신생아복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유형은 배냇저고리

였다(5명). 이것은 배냇저고리만 사용한 응답자 3명은 제외한

결과이며, 끈을 묶는 여밈 방법과 옷이 올라가서 배가 나오는

것이 문제시 되었다. 바디슈트에 가장 불만족한 응답자들은(2

명) 기저귀 교체 시마다 가랑이 부분 스냅을 여닫는 것이 불편

Table 2. Information regarding interviewees and their children 

Interviewee

Time 

of 

childbirth

Sex 

of 

child

Birthweight 

of 

child (kg)

Number of 

newborn 

clothing items

A April 2017 M 3.40 10

B April 2017 F 3.14 6

C January 2017 M 2.76 5

D December 2016 F 3.00 5

E September 2016 F 2.90 4

F August 2016 F 3.04 10

G July 2016 F 2.67 4

H June 2016 M 3.39 6

I May 2016 M 2.60 20

J April 2016 M 3.13 7

K September 2015 F 3.44 3

L April 2015 F 3.30 5

Fig. 2. Dissatisfaction with newborn clothing by category (N=47).

Table 3. User behavior regarding newborn clothing

Category n(%)

Period of use

Less than 1 month 4(33.3)

1 month or more 2(16.7)

2 months or more 5(41.7)

More than 3 months 1(8.3)

Total 12(100.0)

Reason for 

discontinued use

(Multiple response, 

N=12)

The child has outgrown his/her 

clothes.
7(58.3)

Uncomfortable to use 4(33.3)

Too warm 4(33.3)

Total 15(125.0)

Swaddling 

blanket

Always 6(50.0)

Always at first, then only during 

sleep
4(33.3)

Only during sleep 2(16.7)

Total 12(100.0)

Acquisition method

(Multiple response, 

N=12)

A store purchase 7(58.3)

Present from a family member or 

acquaintance
6(50.0)

Online purchase 5(41.7)

Present from a postnatal care center 3(25.0)

Present from a hospital 2(16.7)

Used clothes handed down from a 

family member or acquaintance
1(8.3)

Total 2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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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했다. 가장 선호하는 유형은 상하 내의(5명)와 바디슈트

(4명)였다. 바디슈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하의를 입히지 않아도

옷이 위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었다. 상하 내의를 선호하는 이

유는 간편한 여밈과 착탈 방법, 하의 착용으로 인한 보온 효과,

계절별 소재와 길이 차이 때문이었다. 

내의는 끈이 아니라 스냅이나 단추 여밈이어서 입히기 쉽

고, 바지도 있어서 다리가 따뜻하잖아요. 내의도 신생아 사

이즈가 있으면 좋겠어요. (G)

배냇저고리는 끈 때문에 입히고 벗기기 불편하고 아이가

발버둥치면 잘 벗겨졌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는 배냇저고

리 대신 내의 상의만 입혔어요. 내의는 단추 여밈이어서

더 편했어요. (B)

내의는 상·하의 중 하나만 갈아 입혀야 될 때 편리해요.

기저귀를 갈 때 아이가 움직임이 많아서 똑딱 단추로 여

미는 바디수트나 우주복보다 한번에 바지를 내릴 수 있는

내의가 간편하다고 생각했어요. (K)

신생아기가 지나고 얇은 민소매나 반팔 내의를 입혀보니,

땀도 덜 나고 입히기도 더 쉬웠어요. (H)

바지를 사용한 응답자는 3명이었는데, 2명은 신생아 다음 단

계 사이즈의 내의 바지를, 한 명은 직접 만든 바지를 사용했다.

수집한 내의 바지 2벌의 길이는 세트로 구성된 상의의 소매 길

이와 동일하며 긴바지와 칠부바지 각 한 벌이었다. 응답자 중

4명은 신생아복에도 바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아이가 가을에 태어났어요. 속싸개를 잘 때만 사용했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바지를 같이 착용했어요. (K)

계절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는 4월 생인

데, 신생아는 추위에 약하니까 여름되기 전에는 내의 바지

를 입혔어요. (A) 

여름이라 더워서 속싸개를 잘 때만 했어요. 속싸개를 안

하면 다리도 나오고 배냇저고리가 올라가서 배도 나왔어

요. 속싸개를 안 할 때는 바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G)

다리가 차가워서 바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는 바

지가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그 동

안 바지를 안 입혀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신생아용 바지

는 안 팔지 않아요? 저는 남자 런닝 셔츠를 잘라서 만들

었어요. (I)

이렇듯 상하 내의나 바지를 원하는 소비자가 있지만, 시판

신생아복 유형은 배냇저고리에 집중되어 있고 신생아 사이즈의

상하 내의나 바지는 찾아보기 힘들어서 상품 구성의 수정이 요

구된다. 

4.2.3. 구성 방법

4.2.3.1. 여밈

응답자들이 사용한 내의 바지 2벌은 여밈 없이 허리를 고무

줄 처리했다. 바지를 제외한 배냇저고리, 바디슈트, 우주복, 내

의 상의의 여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트임 위치는 앞,

어깨, 가랑이(crotch), 바지안솔기(inseam) 4가지가 있었다. 상체

부분의 여밈만 살펴보면, 트임 위치는 앞(83.0%)과 어깨

(17.0%)로 나타나 앞트임이 가장 많았고, 앞트임의 87.2%가 겹

여밈(double-breasted)이었다(Table 6). 잠금 장치 수는 1쌍부터

14쌍까지 나타났으며, 3쌍(44.7%)이 가장 많았다(Fig. 3). 잠금

장치 종류를 다중응답분석한 결과, 끈(44.7%), 금속 스냅

Table 4. Brands of respondents' newborn clothing           (N=47)

Brand type n(%) Brand name n(%) Brand name n(%)

Overseas 22(46.8)

Petit Bateau 6(12.8) Gap 1(2.1)

Carter’s 5(10.6) Ralph Lauren 1(2.1)

Uniqlo 5(10.6) Absorba (France) 1(2.1)

Gerber 2(4.3) GMP Baby 1(2.1)

National 16(34.0)

Agabang 4(8.5) Happyland 1(2.1)

Cuby n Mom 2(4.3) Criket 1(2.1)

Asb Creation 2(4.3) Allo & Lugh 1(2.1)

Cordi-i 2(4.3) Lolbaby 1(2.1)

Happy 

Organic
1(2.1)

Chummy 

Chummy
1(2.1)

Licensed 4(8.5)

Elle 2(4.3) Paco Rabanne 1(2.1)

Absorba 

(Korea)
1(2.1)

Unmarked 5(10.6)

Table 5. Clothing type of respondents' newborn clothing, unsatisfactory type, and preferred type                               (Unit: n(%))

Baenaet jeogori Bodysuit Shirt and pants set One-piece None Cannot answer

Clothing type of samples (N=47) 23(48.9) 20(42.6) 3(6.4) 1(2.1) - -

Unsatisfactory type (N=12) 5(41.7) 2(16.7) 1(8.3) 0(0.0) 1(8.3) 3(25.0)

Preferred type (N=12) 1(8.3) 4(33.3) 5(41.7) 1(8.3) 0(0.0) 1(8.3)

Cannot answer: some respondents who only used the baenaet jeogori could not compare clothing types. 

Shading indicates the cells showing the highest percentage within each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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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플라스틱 스냅(25.5%), 플라스틱 단추(6.4%)가 사용되

었다(Table 7).

트임 위치, 겹 · 홑 여밈, 잠금 장치 종류를 조합하여, 응답

자들의 신생아복에서 총 11가지 여밈 방식이 나타났다(Table

6). 배냇저고리는 모두 앞트임에 겹여밈이었고, 앞트임 겉과 안

모두 끈 여밈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Fig. 4(a)). 이 외에 앞트

임 겉에만 끈 여밈, 겉과 안 모두 스냅 여밈, 겉은 스냅, 안은

끈 여밈인 경우도 있었다(Fig. 4(b), (c), (d)). 긴 끈으로 몸을

감아서 묶는 방식은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에서 받은 옷에서만

나타났다(Fig. 4(b)). 바디슈트의 상체 부분은 앞 또는 어깨트임,

하체 부분은 가랑이 트임이었고, 가랑이 트임은 스냅 여밈이었

다. 바디슈트 중 겹여밈에 앞트임 겉과 안 모두 스냅 여밈인

경우와 앞, 뒤 어깨부분이 겹쳐져서 벌어지는 어깨트임(lapped

shoulders)이 가장 많았다(Fig. 4(e), (f)). 이 외에 겹여밈에 앞

트임 겉은 스냅, 안은 끈 여밈, 겹여밈에 앞트임 겉과 안 모두

끈 여밈, 홑여밈에 앞트임 스냅 여밈도 나타났다(Fig. 4(g)). 내

의 상의는 홑여밈에 앞트임 단추 여밈이 나타났고, 우주복은 홑

여밈에 앞트임과 바지안솔기 트임 모두 스냅 여밈이 나타났다

(Fig. 4(h), (i)).

신생아복 구성 방법 중 여밈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았다

(63.8%)(Fig. 2). 선호 잠금 장치에 대한 중복응답을 분석한 결

과, 응답자들은 플라스틱 스냅(8명)과 금속 스냅(5명)을 끈(3명)

과 단추(2명)보다 선호했다(Table 7). 여밈에 불만족한 경우 주

로 끈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했다. 앞트임 겉과 안을 모두 끈으

로 여미는 배냇저고리가 수집한 옷 중 10벌(21.3%)을 차지하

여 가장 많았지만, 이 중에서 여밈이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9벌

(90.0%)이었다(Table 6). 또한 겉은 스냅이어도 안이 끈 여밈이

면 불편하고, Fig. 4(b)처럼 끈이 한 쌍만 있을 경우 아이가

발버둥쳐서 끈이 풀어지면 옷이 벗겨진다고 했다. 

Table 6. Opening type in respondents' newborn clothing and dissatisfaction (pants excluded)                                    Unit: n(%))

Upper-body opening
Lower-body 

opening fastener

Number of 

opening types
Unsatisfactory Satisfactory

Placement Double/single
Fastener

Outside Inside

Front 

39(83.0)

Double-breasted

34(87.2)

Tie Tie - 10(21.3) 9(90.0) 1(10.0)

Tie - - 5(10.6) 3(60.0) 2(40.0)

Snap Snap - 5(10.6) 2(40.0) 3(60.0)

Snap Tie - 3(6.4) 1(33.3) 2(66.7)

Snap Snap Snap (crotch) 8(17.0) 4(50.0) 4(50.0)

Snap Tie Snap (crotch) 2(4.3) 2(100.0) 0(0.0)

Tie Tie Snap (crotch) 1(2.1) 1(100.0) 0(0.0)

Single-breasted

5(12.8)

Button - 3(6.4) 1(33.3) 2(66.7)

Snap Snap (crotch) 1(2.1) 0(0.0) 1(100.0)

Snap Snap (inseam) 1(2.1) 1(100.0) 0(0.0)

Shoulder

8(17.0)
- - Snap (crotch) 8(17.0) 6(75.0) 2(25.0)

Total 47(100.0) 30(63.8) 17(36.2)

Fig. 3. Number of fasteners (N=47).

Table 7. Fastener of respondents' newborn clothing and consumer

preferences (pants excluded; multiple response)

Respondents' newborn clothing 

(N=47)

Preference 

(N=12)

Type n(%) Type n(%)

Tie 21(44.7) Plastic snap 8(66.7)

Metal snap 18(38.3) Metal snap 5(41.7)

Plastic snap 12(25.5) Tie 3(25.0)

Plastic button 3(6.4) Plastic button 2(16.7)

Total 54(114.9) Total 18(150.0)

Shading indicates the cells showing the highest percentage within each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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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 묶어서 매듭짓는 것이 예쁘기는 하지만, 아기 돌보는

게 미숙한데 아기는 허우적거리고 배고프다고 우는 와중에

끈 묶느라 애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똑딱 단추가 편할 것

같아요. (C)

산후조리원에서 배냇저고리를 사용해봤더니 아기가 움직

이면 옷이 쉽게 흐트러지고 끈 묶는 것이 불편했어요. 그

래서 집에 와서는 제가 만든 끈 여밈 배냇저고리는 사용

하지 않고 바디수트만 입혔어요. (F)

빨리 옷을 입혀야 하는데 끈 묶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고, 아이가 움직이거나 잘못 묶은 경우에는 풀려버렸

어요. (H)

단추는 단추구멍에 끼워야 해서 스냅보다 불편하다는 의견

이 있었고, 스냅의 경우에는 개수와 소재로 인한 불만이 나타

Fig. 4. Opening types in newborn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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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아기가 울면서 발버둥치는 와중에 단추 여러 개(4개)를 단

추구멍에 끼우거나 푸는게 힘들었어요. 똑딱이가 빠를 것

같아요. (A)

바디수트에 똑딱이가 많아서(8쌍) 채우는데 시간이 걸리고,

똑딱이가 여기저기 숨어있었어요. 친정 어머니와 산후도우

미에게 똑딱이 위치와 옷 입히는 방법까지 설명해야 했어

요. 특히 가랑이에 똑딱이 3개가 나란히 있는데, 아이가

울면 마음이 급해서 짝이 안 맞는 것끼리 끼우게 됐고 다

시 풀어야 했어요. 나란히 똑딱이가 있을 때에는 색이 다

르면 좋겠어요. (G)

우주복에 똑딱이가 많아서(14쌍) 불편했어요. 똑딱이 수를

줄여야 할 것 같아요. (D)

바디수트에 똑딱 단추가 많은데(9쌍), 조금 뻑뻑하고 금속

이라 신생아 몸에 닿는 것이 괜찮을까 걱정됐어요. (F)

트임 위치와 관련해서는 어깨트임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어

깨트임이 있는 옷 8벌 중에서 여밈이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6

벌(75.0%)이었다(Table 6). 불만족 이유는 목을 가누지 못하는

아기의 머리를 들어서 구멍에 넣는게 힘들고 조심스럽기 때문

이었다. 

이러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트임 위치는 앞이 좋으며, 잠금

장치는 스냅이 편리하나, 금속 스냅의 경우 몸에 닿지 않도록

다른 소재를 덧댈 필요가 있다. 여밈 수는 적어야 좋지만, 적

어도 두 쌍은 되어야 옷이 쉽게 벗겨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4.2.3.2. 소매와 손싸개 

응답자들이 사용한 신생아복의 소매 형태는 래글런 슬리브

(53.2%)와 셋인 슬리브(46.8%)로 나뉘었고, 길이는 긴소매

(89.4%)가 가장 많았으나 반소매(6.4%)와 칠부소매(4.3%)도 나

타났다.

소매에 불만족한 경우는 29.8%였으며, 응답자들은 소매폭이

너무 넓거나 좁은 것이 불편하고 아기에게 긴소매를 입히는 것

이 힘들다고 했다. 

아이가 작은 편이었는데도 소매가 좁아서 불편했어요. (I)

소매통이 너무 넓어서 아기 팔이 목 부분으로 계속 빠져

나왔어요. (C)

긴소매라서 눕힌 상태에서 팔을 끼우는게 힘들었어요. (G)

긴소매 옷을 입힐 때 아기가 약해서 다칠까봐 신경이 쓰

였어요 (F)

해외 제품이 전반적으로 국내 제품보다 소매폭이 좁았는데, 이

는 국가별로 아기 체형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판 신생

아복은 대부분 긴소매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7명의 응답

자는 민소매, 반소매, 칠부소매 등 다양한 길이의 제품이 판매

되기를 희망했다. 이 경우 속싸개 사용을 전제하고 있었다. 

반팔, 칠부소매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속싸개

하는데 너무 더우면 태열도 올라오잖아요. (H)

반팔이나 민소매는 여름에 필요할 것 같아요. 생후 50일

정도까지는 속싸개도 사용하니까 굳이 신생아복을 긴소매

만 입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L)

아기들은 체온이 높은데, 여름에 긴소매에 속싸개까지 하

면 더울 것 같아요. (C)

응답자들이 사용한 옷의 53.2%에 손싸개가 부착되어 있었으

며, 손싸개에 불만족한 경우는 12.8%였다. 불만족 이유는 손싸

개가 두 겹으로 구성되어 통풍이 용이하지 않아서 손에서 냄새

가 나거나 땀이 차고, 손에 옷의 먼지가 붙으며, 세탁 시 손싸

개에 먼지가 뭉치기 때문이었다. 12명 중 9명은 소매에 손싸개

가 붙어있기를 희망했다. 손싸개 사용 기간이 짧은데 따로 구

입하지 않아도 되고, 옷에 달려있어 잘 벗겨지지 않으며, 세탁

이 간편하고, 분실 염려가 적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신생아복에서 팔 둘레를 고려한 소매폭 조절 및 계

절에 따른 다양한 소매 길이의 제품 생산이 필요하며, 손싸개

소재의 두께 조절이 요구된다.

4.2.3.3. 시접과 단 처리

바지 2벌을 제외한 신생아복의 시접과 단 처리 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깨선, 옆선, 암홀·래글런선, 소매 위·

밑선의 시접 처리 방법은 시접이 없거나(46.3%) 옷 바깥쪽

(17.6%)에 있는 등 몸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이 많았다. 시접이

없는 경우는 패턴제작 시 절개선을 없애거나, 원단 2장이 평편

하게 겹쳐지도록 커버 스티치(top and bottom cover stitch) 처

리를 했다. 몸판 밑단, 소맷단, 앞·어깨 여밈선, 네크라인의 단

처리 방법은 접지 않고 바인딩(77.7%) 또는 오버록(6.9%) 처리

하거나 바깥쪽으로 접어서(7.4%) 고정하는 등 몸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이 많았다(Table 8). 내의 바지 2벌의 바지안솔기선과

엉덩이 절개선의 시접은 모두 옷 안쪽에 있었고, 허리단은 안

쪽으로 접어서 고정했다. 바지단의 경우 한 벌은 옷 안쪽으로

접어서 고정했고, 한 벌은 고무뜨기 처리를 하여 시접을 옷 안

쪽에 두었다. 

시접과 단 처리 방법에 불만족한 경우는 10.6%였다. 응답자

들은 시접이 옷 안쪽에 있을 경우 아기의 불편을 우려하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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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했다. 시접이 안쪽에 있거나 밑단을 접지 않고 오버록 처

리한 경우 대충 만든 느낌이 든다고 했다. 따라서 시접을 옷

바깥쪽으로 빼고, 단을 접을 경우에도 바깥쪽으로 접어서 피부

자극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4.2.4. 소재 

응답자들의 신생아복에 사용된 섬유를 다중응답분석한 결과,

일반 면(76.6%), 무형광 면(10.6%), 오가닉 면(8.5%), 대나무

섬유(2.1%) 순으로 나타나서 천연섬유가 주로 사용되었다. 누빔

신생아복 2벌은 겉면은 면이고, 충전재는 폴리에스터가 사용되

었다. 소재 종류는 양면편(interlock) 59.6%, 평편(plain stitch)

21.3%, 레이스편(lace stitch) 12.8%, 누빔(quilting) 4.3%, 이중

거즈직(double gauze) 2.1% 순으로 나타나서 편성물이 주를 이

뤘다.

선호하는 신생아복 섬유를 묻는 질문에 모두 면이라고 응답

했다. 오가닉, 무형광, 천연염색, 건강 기능성 소재 등 저자극·

무자극의 친환경 소재 선호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4명이 선호

한다고 응답했다. 친환경 소재를 선호하는 것은 아기 몸에 더

안전하고 자극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친환경 소재의 관리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천연염색 소재는 세탁 시 색이 빠지고, 오가닉 소재는 삶으면

안되며, 무형광 소재는 다른 소재와 함께 세탁 시 오염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친환경 소재의 효과와 관리에 대

한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

소재에 불만족한 경우는 25.5%였으며, 그 이유는 대부분 소

재가 두꺼워서 덥기 때문이었다. 신생아복에는 40수와 60수 양

면편이 사계절용이나 봄, 가을, 겨울용으로 사용되고, 계절별로

소재 두께에 차이를 둘 경우 겨울에는 누빔 소재가 사용되며, 늦

봄부터 여름에는 30수 평편이나 30수와 60수를 섞어서 편성한

평편이 사용된다(“Bambooline bear”, 2017; “Gshushu baenae”

2017; “Organic cotton”, 2017; “Philli baenaet”, 2017). 소재에

불만족한 응답자들은 사계절용으로 사용되는 40수나 60수 양면

편이 여름에 더우며, 여름용으로 사용되는 30수 평편도 늦봄부

터는 덥고, 겨울에는 난방을 해서 누빔 소재 옷은 입히지 않는

다고 했다. 응답자들은 1명을 제외하고 계절에 따른 소재 차이

를 원했다. 특히 여름용 소재의 차별화를 요구했다. 

신생아 체온이 높다는 걸 모르고 누빔 옷을 구입했어요.

실내 온도를 22~24
o

C로 유지했는데, 아기가 열이 많고 속

싸개를 해줘서 한 겨울에도 태열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누

빔 옷은 한번 밖에 안 입혔어요. 신생아는 외출할 일이 드

물고 겉싸개가 있으니까 겨울에 누빔 옷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A, 1월 출산)

배냇저고리가 대부분 긴소매라서 소재도 비슷한 줄 알았

는데, 여름용은 얇은 게 있더라구요. 아이 낳고 산후풍 온

다고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겨울에

는 난방을 하니까 특별히 두꺼울 필요는 없어도, 여름, 늦

봄, 초가을용은 얇아야 할 것 같아요. (G, 7월 출산)

겨울용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여름과 간절기용 소재의

차별이 필요한 것 같아요. (I, 5월 출산)

Table 8. Seam and hem finishing in respondents' newborn clothing (pants excluded)

Placement n(%) Sewing method n(%) Shoulder Side Armhole/raglan Underarm/overarm

Seam

finishing

None 87(46.3)
No seam 54(28.7) 32(68.1) 22(46.8) - -

Top & bottom cover stitch 33(17.6) - 5(10.6) 23(48.9) 5(10.6)

Outside 33(17.6) Mock safety stitch 33(17.6) 5(10.6) 4(8.5) 1(2.1) 23(48.9)

Inside 68(36.2) Mock safety stitch 68(36.2) 10(21.3) 16(34.0) 23(48.9) 19(40.4)

Total 188(100.0) 47(100.0) 47(100.0) 47(100.0) 47(100.0)

Fold 

direction
n(%) Sewing method n(%) Bodice Sleeve

Front/shoulder 

opening
Neck

Hem 

finishing

Unfolded 161(85.6)

Binding 146(77.7) 21(44.7) 35(74.5) 43(91.5) 47(100.0)

Overlock 13(6.9) 7(14.9) 6(12.8) - -

Ribbed band 

(seams inside clothing)
2(1.1) - 2(4.3) - -

Outside 14(7.4)
Bottom cover stitch 9(4.8) 9(19.1) - - -

Flatlock stitch 5(2.7) 5(10.6) - - -

Inside 13(6.9)

Top stitch 4(2.1) - - 4(8.5) -

Bottom cover stitch 6(3.2) 4(8.5) 2(4.3) - -

Flatlock stitch 2(1.1) - 2(4.3) - -

Rolled hem 1(0.5) 1(2.1) - - -

Total 188(100.0) 47(100.0) 47(100.0) 47(100.0) 4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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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는 체온이 높아서 계절별로 소재가 적절하지 않으면

피부 트러블이 발생해요. (B, 4월 출산)

따라서 속싸개 사용을 고려하여 신생아복에 더 얇은 소재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여름용 소재의 개선이 필요하다. 

4.2.5. 레이블 위치 

바지를 제외한 신생아복의 레이블 위치를 분석한 결과, 품질

표시 레이블(care label)은 옷 바깥쪽(51.1%)이나 겉여밈 안쪽

(14.9%) 등 피부에 닿지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다. 상표표시

레이블(brand label)은 없거나(59.6%) 바깥쪽(29.8%)에 있는 경

우가 많았다(Table 9). 바지 2벌의 품질표시 레이블은 각각 옷

바깥쪽 앞 허리선과 옷 안쪽 뒤 허리선에 있었고, 상표표시 레

이블은 각각 옷 바깥쪽 엉덩이와 앞 허리선에 있었다. 

레이블 위치에 불만족한 경우는 29.8%였다. 불만족 이유는

레이블이 옷 안쪽에 있거나, 목 근처에 위치하여 말려 올라가

서 몸을 자극하기 때문이었다(Fig. 5). 피부 자극을 막기 위해

레이블은 옷의 바깥쪽에 부착하는 것이 좋으며, 목 근처는 피

하는 것이 좋다. 

4.2.6. 사이즈 

응답자들의 신생아복 사이즈는 키(cm)를 기준으로 하는 60,

65, 70, 75, 80, 월령을 기준으로 하는 P(preemie), NB, 0-

3M, 3M, 3-6M, 6M, 월령과 키를 함께 사용하거나 기준이 명

확하지 않은 12M/74cm, 45, Free 등이 나타났다. 사이즈는

60이 34.0%로 가장 많았다(Table 10). 

사이즈에 불만족한 경우는 23.4%였다. 아이가 평균 체중에 가

까운데도 불만족한 이유는 브랜드마다 사이즈 체계가 다르고, 옷

의 착용 기간이 짧기 때문이었다. 

45호 내의를 선물 받아서 입혔는데 컸어요. 다른 옷들과 호

수가 달라서 45호가 몇 개월 용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A)

같은 사이즈인데 한 브랜드 옷이 다른 브랜드 옷보다 작

았어요. (E)

발싸개가 달려있는 3M 사이즈 우주복을 입혔는데(Fig. 4(i)),

처음에는 컸지만 발싸개 때문에 접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는 아이가 크니까 발이 끼어서 사용 기간이 짧았어요. (D)

오래 입히려고 75호 내의를 샀어요. 클 줄 알았는데 이

브랜드 옷이 작은 건지 처음에는 여유 있게 잘 맞았어요.

아기가 살이 붙으니까 한 달 만에 옷이 작아져서 단추를

잠그면 옷이 벌어졌어요. 배냇저고리는 끈으로 품을 조절

할 수 있는데, 내의는 품 조절이 안돼서 생각보다 오래 못

입히는 것 같아요. (B)

한편, 아이가 작거나 크게 태어난 경우에는 맞는 옷을 구하

기 힘들다는 불만이 있었다. 

아이가 작게 태어났는데(2.6kg), 작은 옷을 구하기 어려웠

고 모자도 작은 게 없었어요. 어머니가 프랑스에서 사오신

미숙아 사이즈(P)와 친구가 선물한 미국 NB 사이즈가 맞

Table 9. Label placement in respondents' newborn clothing (pants

excluded) 

Placement n(%) Placement detail n(%)

Care 

label

Outside 24(51.1)

Back neckline 13(27.7)

Inner layer of front bodice 6(12.8)

Outer layer of front bodice 4(8.5)

Side seam 1(2.1)

Inside 20(42.6)
Side seam 13(27.7)

Outer layer of front bodice 7(14.9)

None 3(6.4) - 3(6.4)

Total 47(100.0)

Brand 

label

None 28(59.6) - 28(59.6)

Outside 14(29.8)
Front bodice 7(14.9)

Back neckline 7(14.9)

Inside 5(10.6) Back neckline 5(10.6)

Total 47(100.0)

Fig. 5. Labels attached near the neck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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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어요. 미국 3M 사이즈 배냇저고리는 품은 큰데 소매통

은 좁고 길이가 짧아서 배가 나왔어요. 작은 아이도 있고

미숙아도 있는데 작은 사이즈가 없는 점이 아쉬워요. (I)

둘째는 평균 정도였는데, 첫 애가 4kg으로 크게 태어나서

신생아 사이즈는 별로 입히지 못했어요. 생후 1개월 무렵

75 사이즈 바디수트가 작았고, 신생아용이 아니라서 뒤에

스냅이 있어서 아이 몸이 배겼어요. (B)

우리나라의 유아복 치수 표준(Korean Standards Association,

2009)에 따르면 55와 60이 3개월 이하 아이를 위한 사이즈이

다. 하지만 국내 유아복 업체들은 55호는 수요가 적어서 60호

부터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Lee & Chun, 2001). 우리나라는

고령 출산, 흡연, 다태아 증가 등으로 인해 해마다 미숙아 출

생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Ahn & Shin, 2016). 저체중아의

경우 맞는 옷을 구입하기 어렵고, 크게 태어난 아이에게 신생

아용이 아닌 옷을 입힐 경우 구조와 장식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생아복 사이즈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또한 브랜드

별로 사이즈 체계를 통일하거나, 호수와 함께 권장 월령과 체

중을 표기해야 소비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옷에 발

싸개가 부착된 경우에는 탈부착 방식으로 제작하여 길이 조절

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2.7. 디자인 

응답자들이 사용한 신생아복의 색상, 무늬, 장식을 다중응답

분석한 결과 색상은 흰색/아이보리가 가장 많았고(74.5%), 무

늬는 민무늬(29.8%), 브랜드명/로고(27.7%), 동물(25.5%)이 많

았으며, 장식은 무(無) 장식(31.9%), 배색 단 처리(21.3%), 아

플리케(21.3%)가 많았다. 색상, 무늬, 장식에 불만족한 경우는

각각 8.5%, 4.3%, 4.3%로, 디자인에 대한 불만은 많지 않았

다. 선호하는 색상, 무늬, 장식을 다중응답분석한 결과 색상은

흰색/아이보리(11명), 하늘색(4명), 분홍(3명), 노랑(3명), 회색(2

명), 연보라(1명) 순으로 나타나, 흰색이나 파스텔 톤의 색상을

선호했다. 신생아는 얼굴이 빨갛거나 노랗기 때문에 흰색이 어

울리며, 형광색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무늬에 대

해서는 특별히 선호하는 무늬 없음(5명), 민무늬(3명), 동물(3명),

도트(3명) 등의 응답이 많았다. 장식은 배색 단 처리(6명), 배색

소매(6명), 배색 손싸개(6명), 무(無) 장식(5명), 배색 스티치(5

명), 배색 스냅/단추(5명) 등을 선호했다. 이는 추가 요소 없이

부분적으로 색상만 바꾼 장식을 선호함을 보여준다. 무(無) 장

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아이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세탁으로

인한 변형을 막기 위해서였다. 장식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를 불

편하게 하는 위치는 피할 것을 원했다. 

사소한 장식에도 아이들은 불편할 수 있고 불편함을 표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신생아복은 가장 단순한 것을 선호

해요. (K)

아기는 주로 안겨 있거나 누워있거나 엎어져 있어서 장식

이 불편할 것 같아요. 아기 옷 장식들은 몸에 배기는 게

많아서 뜯어버렸어요. (I)

아기 옷은 가끔 삶아야 하는데, 삶거나 세탁하면 장식이

변형돼서 지저분해 보여요. (B)

장식이 있는 것은 좋은데 아이 몸에 닿지 않는 곳에 있으

면 좋겠어요. 뒷목, 등, 엉덩이 장식은 누워있을 때 몸이

배길 것 같아요. 이런 동물 귀 모양 장식(Fig. 5(a))은 귀

엽기는 한데 엉덩이에 있어서 불편할 것 같아요. (G)

7명의 응답자는 성별 차이가 없는 디자인을 원했다. 그 이유

는 동생에게도 입힐 수 있고, 디자인으로 성별을 나누는 게 인

위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반면, 5명은 성별 차이가 있

는 디자인을 선호했다. 그 이유는 아기 외모에서 성별이 나타

나지 않아서, 성별이 드러나도록 옷을 입히면 부모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주위 사람들이 성별을 구분하기 쉬우며, 선물할 때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응답자들이 사용한 옷의 78.7%에 구토, 모유 등의 노란 얼

룩이 남아 있었다. 7명의 응답자는 옷에 얼룩이 남는 것에 대

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원했다. 

세탁 후에도 얼룩이 남는데 라벨에는 삶지 말라고 써 있

잖아요. 잔무늬가 있으면 얼룩이 가려질 것 같아요. (J)

진한 색으로 만들면 얼룩이 잘 안보일 것 같아요. (G) 

신생아들은 트림을 하면서 토하거나 수유 중 모유, 분유를 옷

에 흘린다. 이 자국이 세탁 후에도 잘 지워지지 않으므로, 얼

Table 10. Sizes of respondents' newborn clothing                                                                              (N=47)

Standard Cm Month Etc.

Size 60 65 70 75 80 P NB 0-3M 3M 3-6M 6M 12M/74cm 45 Free Unmarked Unknown

n

(%)

16

(34.0)

1

(2.1)

1

(2.1)

1

(2.1)

1

(2.1)

1

(2.1)

1

(2.1)

1

(2.1)

4

(8.5)

1

(2.1)

3

(6.4)

5

(10.6)

1

(2.1)

3

(6.4)

5

(10.6)

2

(4.3)

Unknown: size was unknown because user removed 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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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을 가릴 수 있는 색상이나 무늬 사용이 필요해 보인다. 

이 외에 흰색이나 파스텔 계열의 색상, 동물이나 캐릭터 무

늬 등 전형적인 유아복 디자인에서 탈피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민무늬 옷의 경우 겉과 안이 분명하게 구분되도

록 디자인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시판 신생아복의 의복 유형, 구성 방법, 소재, 디

자인, 사이즈, 레이블 위치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소비자들을

심층 인터뷰하여 불만사항을 파악했다. 

온라인 종합쇼핑몰 2곳에서 판매 중인 신생아복 50벌을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복 유형은 배냇저고리, 배냇가운,

바디슈트, 우주복, 상하 내의, 바지가 나타났고, 배냇저고리가

가장 많았다. 사이즈는 60이 가장 많았으며, 50, 65, 70, 75,

NB, 0-3M, 3M, Free, One size 등도 판매되었다. 상체 부분

트임은 대부분 앞트임이었으나 어깨트임과 뒤트임도 나타났고,

잠금 장치는 끈, 스냅, 단추가 사용되었다. 소매는 래글런 슬리

브가 많았고 대부분 긴소매였으며, 소매에 손싸개가 부착된 경

우가 많았다. 섬유는 주로 면이 사용되었고, 색상은 흰색/아이

보리가 가장 많았다. 무늬는 동물, 브랜드명/로고가, 장식은 배

색 단 처리, 아플리케, 무(無) 장식이 많이 나타났다. 

만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 12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생아복 사용 중단 이

유 중 사이즈는 맞지만 사용이 불편하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소재와 구성으로 인해 아이가 더워한 경우가 각 4명씩 있어서

소비자들이 신생아복 사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냈다.

가장 불만족스러운 유형은 배냇저고리였고, 선호하는 유형은 상

하 내의와 바디슈트였으며, 신생아복에도 바지가 필요하다는 응

답자가 4명 있었다. 상하 내의는 하의로 다리를 보온하고, 여

밈과 착탈 방법이 편리하며, 계절별로 소재와 길이 차이가 뚜

렷하여 선호되었다. 하지만 시판 신생아복 유형은 배냇저고리

에 집중되어 있고, 신생아 사이즈의 상하 내의나 바지는 찾기

어려워서 상품 구성에 상하 내의와 하의류를 추가할 것을 제안

한다. 

신생아복에 대한 불만족은 여밈, 소매, 레이블 위치, 소재, 사

이즈, 손싸개, 시접 및 단 처리, 디자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스냅 여밈을 선호했으며, 끈, 단추, 여러 개의 스냅,

금속 스냅, 어깨트임에 대해 불편을 호소했다. 따라서 앞트임에

적은 수의 스냅을 사용하며, 금속 스냅이 몸에 닿는 부분에는 다

른 소재를 덧댈 것을 제안한다. 소비자들은 소매폭이 너무 넓

거나 좁은 것, 긴소매를 입히는 것을 불편해하고, 계절에 따라

다양한 길이의 제품을 원하므로, 팔 둘레를 고려한 소매폭 조

절 및 소매 길이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레이블 위치는 옷 안쪽

은 물론이고 레이블이 말려 올라가기 때문에 바깥쪽 목 근처도

피해야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다. 소재에 불만족한 경우는 계절

에 맞지 않게 소재가 두껍기 때문이었다. 신생아들은 체온이 높

고 속싸개도 사용하기 때문에, 여름과 간절기 소재는 30수 평

편이나 그보다 얇은 면 소재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며, 소매에

달린 손싸개는 두 겹으로 제작되므로 손싸개 소재는 더 얇은

것이 좋다. 사이즈의 경우 국내 제품은 60 위주로 생산되고 있

어서 사이즈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브랜드별로 사이즈 체

계를 통일하거나 권장 월령과 체중을 호수와 함께 표기하여 소

비자의 혼란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시접이 옷 안쪽에 있을

경우 불만족이 나타나므로, 시접을 바깥쪽으로 빼고 단을 바깥

으로 접어서 피부 자극을 막는 것이 좋다. 소비자들은 아이의 불

편함을 최소화하고 세탁으로 인한 변형을 피하기 위해 무(無) 장

식이나 부분적으로 색상만 바꾼 장식을 선호하므로 디자인 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민무늬 옷은 겉과 안의 구분이 용

이하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전통적인 신생아복에서 유래한 끈 여밈의 배냇저고리가 일

반적인 신생아복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배냇저고리 유형과 여밈 방식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

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소비자들이 소매폭과 길이, 레이

블 위치, 소재 두께의 개선 및 사이즈 세분화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간 신생아복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러한 문제

점들이 간과되었으며 신생아와 산모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신

생아복은 선물이 취득 방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사용자가

제품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생아복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수의 소비자나 신생아

복을 대상으로 하는 양적 연구가 진행된다면 신생아복 개선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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